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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롯데그룹롯데그룹롯데그룹, 부산시에 오페라하우스 기부채납부산시에 오페라하우스 기부채납부산시에 오페라하우스 기부채납부산시에 오페라하우스 기부채납 
오늘(5.15,목) 오후 4시 시청 12층 국제회의실, 부산 오페라하우스 기부채납 관련 약정식 열
려... 지역예술계 숙원 해결, 북항재개발 활성화 기대  
 
부산시(시장 허남식)는 롯데그룹(회장 신격호)이 부산의 새로운 랜드마크적 시설이 될 것으
로 기대되는 부산오페라하우스를 건립하여 기부키로 함에 따라 오늘(5.15,목) 오후 4시 시청 
국제회의실에서 허남식 시장과 롯데 정책본부 이인원 사장, 신정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최상윤 부산예총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기부 약정식을 가질 예정
이라고 전했다.  

 
이번 약정은 부산 시민의 애정과 격려 속에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롯데그룹이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부산시의 문화공연장 건립 요청을 수락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부산시와 롯데그룹이 오늘(5.15) 체결할 약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롯데그룹은 1,000억원 규모의 시설 건립비용을 투자하여 세계적 수준의 오페라하우스를 
건립하여 부산시에 기부 ▲오페라하우스의 위치는 부산 북항재개발지역으로 함 ▲오페라
하우스의 건립을 위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는 부산시와 롯데그룹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건
립은 롯데그룹이 담당 ▲롯데그룹은 국제공모를 통한 기본설계 등을 추진하기 위한 비용으
로 우선 20억원을 올해 6월까지 부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며, 시와 롯데그룹은 공
동으로 올해 하반기에 국제공모를 추진 ▲오페라하우스의 건립을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추
진하기 위하여 부산시 및 롯데그룹 관계자, 문화예술단체 대표, 민간전문가 등으로 '부산 오
페라하우스(가칭 샤롯데 뮤지컬 센터)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하여 오페라하
우스 건립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는 것 등이다.  

 
그동안 부산 문화계의 숙원사업이었던 오페라하우스 건립은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과 
감상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 제공으로 국제적인 문화관광 도시 부산의 품격을 크게 높일 것
으로 기대된다.  

 
부산 오페라하우스는 오페라와 뮤지컬을 공연할 수 있는 1,500석 규모의 대극장과 일반 공
연을 위한 소극장, 부대시설 등의 첨단시설로 건립될 예정이다.  

 
부산시는 시드니 오페라하우스가 호주를 대표하는 상징물로서 세계적인 관광지로 자리 잡
은 것처럼 부산 오페라하우스도 부산 북항의 해양문화지구(인공섬)에 입지시켜, 부산문화의 
랜드마크로서 공연 문화와 관광의 명소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오늘 약정식에서 "부산 오페라하우스는 우리 400만 부산시민에게 대단
히 큰 감동을 안겨주는 의미 깊은 선물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부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으로 대단히 숭고하고 어려운 결심을 해 주신 신격호 회장님과 롯데그룹 임직원 여러분께 
시민을 대표해 진심으로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경의를 표하면서, 롯데그룹의 부산
사랑의 뜻과 의지가 오래도록 널리 기념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후속조치와 지원을 다하
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부산시는 오페라하우스 건립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6∼7월중에 건립추진위원
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건립계획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설계를 위한 국제공모를 추진할 계
획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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